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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염라왕이 초부樵夫
(나무꾼)를 불러들여 물으니,
초부가 울며 대하여 아뢰었다. 
“소디小的(소저小底가 전음
된 소적小的의 중국음과 같은
이두음으로, 소아小兒와 같으
며 백성의 관원에 대한 자칭)
는 세상에 나와 명도命途(운명
의 길)가 기구하와 깊은 산중
에 처하여 생애, 담박淡泊한지
라 도채(도끼)를 둘러메고 만
첩萬疊 청산에 들어가서 벌목
정정丁丁(중국음 띵띵인데 도
끼로 나무 찍는 소리의 의성
어)을 일삼아 세월을 보내오니
온갖 부귀공명이란 게 제 뜻밖
의 일이요, 초한이 풍진을 일
으키는 일 또한 몽외夢外의 일
이었나이다. 하루는 나무를 지
고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어떤
사람이 필마匹馬와 단검單劍으
로 창황히 달려오다가 소디를
보고는 반가와 하며 진창陳倉
으로 가는 길을 물었사오이다.
이는 한신韓信이 항왕項王(항
우)을 버리고 한왕漢王을 찾아
파촉巴蜀으로 가는 길이었던지
라, 소디는 나뭇짐을 벗어 놓
고 잘 가리켜 주었소이다. 손
을 들어 가리키며 이 산을 지
나면 소송림小松林이요, 그 아
래는 난석탄亂石灘이며 거기에
서 석교石橋를 지나서 아미령
莪眉嶺을 넘어 태백령太白嶺에
이르면 비로소 인가人家가 있
을 것이며, 그곳에서 밥을 먹
고 다시 발행하여 고운산孤雲
山을 지나 흑수黑水를 건너 한
계寒溪를 지나가면 이르는 곳
이 곧 남정南鄭이니, 한왕이
도읍한 곳임을 자세히 일러주
었사옵니다. 그리하였더니 한
신이 그릇 생각하기를 만일 추
병追兵이 이르면 소디가 또한
추병에게 길을 가르쳐줄까 의
심하여, 인하여 소디를 죽였사
오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이
까.”
하였다. 염라왕이 이를 듣고

‘네 말을 들으니 가장 불쌍하

도다’하고 또 범증范增(항우
의 으뜸 모신謀臣으로서 그 신
임과 존경이 두터워 항우에게
버금 아비라는 뜻의 아부亞父
로 불리었다. 그러나 항우가
그 계책을 듣지 않고 또 유방
과 내통하는 것으로 의심까지
하여 팽성彭城으로 떠났다가
그곳에서 등창이 나 죽었다)을
불러들여 물었다. 범증이 말하
기를,
“노부老夫가 항왕項王을 도
와 마음을 다하되, 항왕이 노
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간사
한 진평陳平의 반간反間(적을
이간시켜 교란함)을 믿어 마침
내 노부를 의심하여 좋은 계교
를 쓰지 아니하기로, 노부가
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중로中路
에서 죽으매, 참괴慙愧히 부끄
러운 이름이 세상에 들레이게
되온지라 어찌 분한忿恨치 아
니하리오.”
하니 염왕이 가로되‘그대의

원통함은 내 익히 아는 바라’
하고 또 용저龍且(진말秦末에
항우의 휘하 장수가 되어 일찍
이 동아東阿에서 진나라 군사
를 대파하고 전공이 많았으나,
한신韓信의 수공水攻에 빠져
전사했다)를 불러들였다. 용저
가 염왕의 안전에서 대답하기
를,
“소장小將이 용맹이 절륜絶
倫하고 지혜 또한 과인過人(남
에게서 벗어남)하여 항왕의 대
장이 되어 여러번 큰 공을 세
워 삼군三軍(전군·중군·후
군)의 으뜸이 되었더니, 한신
韓信의 간계에 속아 유수�水
(중국 산동성山東省에서 발원
하여 동북으로 흘러 황해로 들
어가는 강)에서 벌어진 한 싸
움에서 패하여 몸이 망하였사
오니 오직 대왕은 이 원통함을
살피소서.”
하였다. 염라왕이‘이는 내

가 아는 바이니 아직 물러가
있으라’하고 또 종리매鐘離닳
(종리매鍾離昧로도 쓰며 진말

동해東海의 구� 출신으로 집
이 이려伊廬에 있으면서 평소
한신韓信과 친했다. 항우에게
벼슬하여 장수로 중용되다가
항우가 죽자 한신에게 귀의하
였는데 한고조가 한신으로 초
왕楚王을 삼아 내보내니 종리
매가 이를 따라갔다. 한고조가,
종리매가 한신을 따라가 초나
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
두려워하여 초나라에 조명을
내려 종리매를 포박해 보내라
하였다. 마침 이때 어떤 사람
이 있어 초왕 한신이 모반한다
고변하니 고조가 진평陳平의
계교計巧에 따라 운몽雲夢에
거짓 유람가는 척하며 초나라
를 엄습하였다. 한신이 스스로
무죄함을 헤아리고 나아가 고
조를 알현코자 하나 구금될 것
이 두려웠다. 혹자가 한신에게
참소讒訴하기를, 종리매를 베
어 가지고 가 알현하면 반드시
우환이 없을 것이라 하였다.
한신이 이 계책을 가지고 종리
매를 불러 물으니 종리매가 말
하기를, 한나라가 초나라를 쳐
취하지 않는 것은 매昧가 공에
게 있기 때문인데 만약 나를
포박하여 한나라에 잘 보이고
자 한다면 오늘은 내가 죽지만
공 또한 그 손을 따라 망할 것
이오 하고, 한신을 꾸짖어 공
은 장자長者가 아니라 하며 마
침내 목을 찔러 죽었다. 한신
이 종리매의 머리를 가지고 진
陳으로 가 고조를 알현하니 고
조가 무사를 시켜 한신을 포박
해서는 수레 뒤에 실었다. 한
신이 탄식하며, 과연 사람들의
말과 같구나. 교활한 토끼가
죽으면 좋은 개가 삶기고, 높
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
활이 감추어지며, 적국을 파하
면 모신謀臣이 죽는다 하였거
늘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
내가 정녕 삶기는구나 하였다.
이에 한고조가 말하기를, 공이
모반한다 고변한 사람이 있다
하고 마침내 차꼬를 채워 한신
을 낙양�陽으로 데려가서는
사면해 주고 회음후淮陰侯로
삼아 다른 곳으로 보냈다)를
불러들였다. 종리매가 염라왕
에게 답하여 아뢰기를,
“소장小將이 항왕을 도와 힘
을 다하다가 구리산九里山(강
소성江蘇省 동산현銅山縣북쪽
에 있는 산으로 사람들이 상전
相傳하여 유방과 항우가 대전
을 벌였다 하는 곳이다) 싸움
에 장졸이 모두 흩어지는지라,
소장이 또한 할 수 없어 빼어
도망하여서는한신韓信을 찾아
가 의지하였사옵니다. 그 후에
한왕漢王이 한신이 모반할까
의심하게 되기에 이르러서는,

한신이 한왕에게 죄를 입을까
두려운 나머지 소장을 목베어
제 진심을 나타내려 하다가 저
도 필경은 화를 면치 못하면서
소장만 애매하고 원통히 죽었
사오니 대왕은 깊이 살피소
서.”
하였다. 이에 염왕이 종리매

에게‘아직 물러가 있으라’하
고 또 주란周蘭과 환초桓楚를
불러들여 물었다. 이에 양인兩
人이 대하여 아뢰기를,
“소장 등이 항왕을 좇아 8년
을 풍진風塵에 구치驅馳하여
마지 않다가 나중에 구리산九
里山에서 십면十面 매복埋伏에
싸여 능히 벗어나지 못하옴에,
한왕에게 잡혀 욕을 볼까 저어
하여 일시에 스스로 목찔러 죽
었사오니 원컨대 대왕은 살피
소서.”
하였다. 이에 염라왕은‘너

희는 물러가 있으라. 내 나중
에 분간하리라’하고는 또 우
자기虞子期를 불러들여 물었
다. 우자기가답하기를,
“소장이 항왕을 섬겨 백전백
중百戰百中에 한번도 패함이
없사옵더니 구리산 한 싸움에
제장諸將이 다 도망하고 소장
의 누이 우미인虞美人(항우의
애희愛姬)이 또한 스스로 목찔
러 죽사옵기로, 소장이 거듭
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
를 군전軍前에 부딪쳐 죽었사
오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이
까.”
하였다. 염왕이‘네 일은 참

으로 참혹하도다’하고 또 한
생韓生을 불러 물었다. 한생이
아뢰기를, 
“항우가 진秦나라를 파破하
고 천하를 나누어 여러 장수에
게 봉건封建한 후에 장량張良
의 수의요繡衣謠에 혹하여 관
중關中(중국 섬서성陝西省의
옛이름이기도 하고, 현재의 섬
서성 위하渭河 유역 일대로 진
나라 때 함곡관函谷關 서쪽에
있던 국가의 중심지)의 형승지
지形勝之地를 버리고 팽성彭城
(상고시 팽조彭祖의 봉지로 춘
추시대 송宋의 도읍이며 초회
왕楚懷王과 항우의 도읍지이기
도 하며, 강소성江蘇省 동산현
銅山縣에 있다)으로 돌아가려
하기로 소생小生이 굳이 말렸
사오이다. 하오나 항왕이 충언
忠言을 듣지 아니하고 진평陳
平의 참언讒言을 곧이들어 소
생을 삶아 죽였사오니 어찌 원
통하고 억울하지 아니하리까.”
하였다. 염라왕이‘내 이미

아는 바이니 너는 아직 물러가
있으라’하고 다음 전횡田橫
(진말秦末 적狄 출신, 제왕齊
王 전영田榮의 아우로 전담田
�을 좇아 기병하여 전영의 아
들 전광田廣을 제왕으로 추대
하고 그 상相이 되었다. 전광
이 한신에게 죽자 스스로 제왕
이 되었는데 다시 한신에게 패
하자 5백 사인士人을 거느리고
전횡도田橫島로 들어가 숨었
다. 한고조가 항복을 권함에 5
백 사인과 함께 자결하였다.

전횡객田橫客이라하면 의리를
위해 죽는 지사志士를 말하고
전횡도라 하면 의사의 망명처
를 지칭하게 되었다)을 불러들
였다. 전횡이 들어와 개연慨然
히 길게 탄식하고 이르기를,
“내가 제齊나라 땅을 잃고
해도海島 가운데에 몸을 감추
어 은거隱居하였더니 한왕이
천하를 얻은 후 나를 위협하여
부르니, 내 생각컨대 전일에
내가 한왕과 같이 왕호王號를
누리다가 도리어 이제 그 아래
가 됨이 부끄러운지라, 이러함
으로 자문自刎하여 죽었으니,
이는 결국 한왕의 뜻인지라 어
찌 분하지 아니하리오.”
하였다. 이에 염라왕이‘그

대는 진실로 의사義士로다’하
고 위로하여 내보내고, 다음으
로 진왕秦王 자영子창(진시황
秦始皇의 손자로 비운에 죽은
그 태자 부소扶蘇의 아들이다.
조고趙高가 진의 2세황제 호해
胡亥를 시해하고 황제에서 진
왕秦王으로 강칭降稱시켰는데
자영이 계교를 써 조고를 주살
하고 그 일족을 멸하였다. 진
왕으로서 재위 4 6일에 패공沛
公 유방의 병대가 이르자 패상
�上에서 맞아 항복했는데 뒤
이은 항우에게 살해되었다)을
불러들였다. 자영이가로되,
“내가 조고趙高(진秦의 환관
宦官으로 무안후武安侯에 올랐
다. 시황제가 평대平臺에서 병
사하자 승상丞相 이사李斯와
모의하여 조서詔書를 위조해
시황의 장자 부소扶蘇와 몽염
蒙恬을 자결케 하고 시황의 차
자 호해胡亥를 이세황제로 세
워 낭중령郞中令이 되어서는
종실宗室과 대신을 주륙하고
이사李斯를 무함해 족멸했다.
유방군이 관중에 들어오자 이
번에는 호해를 죽이고 자영을
진왕으로 세웠는데 곧 자영에
게 피살, 족멸되었다)를 죽여
숙부叔父 이세二世(호해胡亥 :
진시황의 둘째아들로서시황이
죽자 이사李斯와 조고趙高 등
이 조서를 고쳐 장자 부소를
죽이고 그를 세웠다. 함곡관函
谷關 동쪽에서 도적이 봉기하
자 조고에게 시해되니 재위는
3년이었다)의 원수를 갚고 왕
이 되었더니, 패공沛公(패현沛
縣의 유방)이 관중關中을 파하
고 들어오므로 내가 천명天命
을 순납順納하여 항복하였는
데, 그 후에 항우가 들어와 나
를 무단히 죽였으니 그대는 나
로 하여금 이 한을 풀게 하시
라.”
하였다. 이에 염라왕이 정중

히 대하여‘대왕은 짐짓 원통
한지라, 내 명백히 하오리니
잠깐 기다리소서’하였다.
이어 염라왕은 다시 번쾌樊

�(유방과 같은 패현沛縣 사람
으로 시호는 무武, 소시에 개
도살을 업으로 하였는데 농부
진승陳勝 등이 기병하자 소하
蕭何·조참曹� 등과 함께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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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에 판결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 등의 송사

權 光 旭 역주

5면으로 계속


